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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공급망 협정 
2월 24일 일부국 발효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

(IPEF) 공급망 협정(필라2)이 2월 24일 미국, 일본 등 일부 국가에 발효될 

예정이라고 밝혔다. 이는 5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기탁한 후 30일 이후 

협정이 발효된다는 협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, 현재 일본(’23.11.29), 미국

(1.5), 싱가포르(1.12), 피지(1.24), 인도(1.25)가 비준서를 기탁했다.

   * IPEF 개요 
ㅇ명칭 :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)
ㅇ참여국 : 한국, 미국, 일본, 싱가포르, 호주, 뉴질랜드, 태국, 베트남, 브루나이, 말레  
  이시아, 필리핀, 인도네시아, 인도, 피지 등 인태지역 14개국

ㅇ분야 : 필라1(무역), 필라2(공급망), 필라3(청정경제), 필라4(공정경제)

  IPEF 공급망 협정은 한국, 미국, 일본 등 참여국들의 강한 의지로 2022년 

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에 타결된 데 이어, 11월 서명까지 마쳤다. 또한, 

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으로서, 공급망 위기시 즉시 공

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「위기대응 네트워크」를 운영하는 한편, 공급망 

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, 물류개선, 공동 연구개발(R&D) 등 중장기적 

협력을 증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이는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 위기 

대응과 대체 공급선 확보 및 공급망 다각화를 가능케하여 우리 기업의 안

정적인 영업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IPEF 공급망 협정이 

5개국에 대해 발효됨에 따라, 핵심품목 선정 등 이행기구 운영 등을 위한 

이행 준비 절차도 개시된다. 

  한국의 경우, 현재 정부 내 심사 등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

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,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

이고, 기탁일로부터 3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. 정부는 비준 절차와 병행하여 

협정 이행 준비를 위한 참여국간 논의에도 참여하여 IPEF 공급망 협정에 

따른 향후 협력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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